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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라운드의모든잔디를밟는송승민

한국 여자골프의 에이스 박인비

(28KB금융그룹사진)가 오는 11일

리우올림픽 출전 여부를 최종적으로

결정하기로했다

박인비 매니지먼트사인 갤럭시아

SM 측은 6일 박인비가 지난주부터

훈련을재개했다 매일실전처럼훈련

하고 있다 올림픽 최종 엔트리가 결

정되는 11일올림픽출전여부를최종

결정할예정이다고밝혔다

박인비는 7일부터열리는미국여자

프로골프(LPGA) 메이저대회 US여

자오픈에불참했다 그러나현재세계

랭킹 3위로 US여자오픈 결과에 상관

없이올림픽출전은가능하다

SM측은 올림픽출전에대한기회

를 모색하면서 연습하고 있다며 박

인비의 올림픽 출전 의지는 강하다

고전했다

그러면서 꽤 휴식 기간을 가져 손

가락부상은완화되긴했지만 움직임

이 많으면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어

훈련으로컨디션을체크하는중이라

고덧붙였다

박인비는 올 시즌 초에는 허리 최

근에는 엄지손가락 부상으로 고전했

다

지난달 미국여자프로골프(LPGA)

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KPMG 위

민스 PGA 챔피언십에 출전했으나

손가락 통증으로 컷 탈락했다 이후

대회에는참가하고않았고 US오픈에

도불참하기로했다

특히 지난달 KPMG 위민스 PGA

챔피언십 출전으로 LPGA 명예의 전

당에 입성하면서 내 컨디션이 좋지

않다면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선

수가 올림픽에 나가는 것이 맞다고

말해불참가능성을내비치기도했다

SM 측은 그러나 US여자오픈에 나

가지않기로한것은몸상태가완전하

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라

며 올림픽을 겨냥해서 훈련하고 있

다고강조했다 연합뉴스

박인비 리우 출전의지강하다

훈련재개출전여부 11일 결정

종횡무진으로표현할수있는광주FC

송승민(사진)의활약이다

송승민은 광주의 공격수이다 하지만

그라운드위송승민을보고있노라면가끔

그의 포지션이 헷갈린다 전후 좌우를 가

리지않고여기저기그라운드를누비는부

지런한공격수다

90분내내열심히뛰어다니는그는가장

그라운드에많이넘어지는선수이기도하

다 저돌적으로뛰어다니다보니부딪히고

쓰러지고 성한곳이없다 그래도이내일

어나서다시그라운드를누비는강한선수

다

송승민의 목표 역시 최대한 많이 열심

히그라운드를뛰는것이다

송승민은 일단 38경기다나가는게목

표다 전 경기 풀타임 기록은아쉽게 깨졌

는데 가장 많은 출장 시간을 기록하는 선

수가되는게첫번째목표다고밝혔다

어찌 됐든 그는 포인트를 만들어야 하

는위치에있다 많이뛰다보면자연히결

과가따라올것이라는게그의이야기다

송승민은 포인트를 많이 올리고 싶은

데일단많이뛰어야그결과가나올것이

다 많이뛰고움직이는것은내가제일잘

할 수있는것이다 내가잘 할수있는것

을하자는생각이다고말했다

몸을 사리지 않고 혼신을 다해서 뛰는

송승민은광주남기일감독에게도든든한

힘이다

남 감독은 경기를 뛰고 싶어하는 욕구

가많다 어렵게 이자리에올라왔고뛰고

싶은 열정이 많다 어디가 부러지지 않은

이상 뛰겠다고 말하는 선수다 정신적인

부분이 강한 만큼 발전하는 선수가 될 수

있을것이다고밝혔다

부지런히만 뛰는 선수는 아니다 올 시

즌 송승민은 중요한 순간에 강팀을 상대

로 세 골을 넣으며 강자에 강한 면모를

보여주고있다 지난해세 골을넣었던그

는올시즌전북현대 FC 서울 수원삼성

의 골대를 뚫으면서 자신의 기록 경신을

앞두고 있다 무엇보다 득점을 만들어내

는과정이좋아졌다는점이고무적이다

송승민은 지난해에는 운이 좋아서 넣

은 골이었다면 올해는 만들어 낸 골이라

서긍정적인것같다 지난시즌경험을쌓

으면서여유가생겼다며 작년에는공격

상황에서급하게처리한부분도많았는데

침착하게 경기를 풀어가는 것 같다고 말

했다

송승민의경험에베테랑의노하우가곁

들어진 결과다 베테랑 정조국을 통해 송

승민은많은배움을얻고있다

송승민은 침착하게 공격을 하는 것을

(정)조국이형한테많이배우고있는것같

다 골을잘 넣는선수이기도한데한방이

있다 조국이 형의 슈팅을 보면서 배우고

있다 조국이 형 효과도 있는 것 같다고

평가했다

가장 많이 오랜 시간 뛰고 싶다는 광주

의공격수 송승민은그목표를위해차근

차근걸음을걸어가고있다

송승민은 지난해 다치지 않았다면 더

많은경기에나갈수있었는데부상으로 5

경기를못채웠다 올시즌부상없이부지

런히뛰어서이름도알리고연말에시상식

도 가고 싶다며 많이 뛰는 만큼 몸관리

에 신경을 많이 쓴다 몸에 좋은 것은 다

챙겨먹는다(웃음) 휴식날에도 휴가가 아

닌 휴식을 생각하면서 몸관리에 집중한

다 많이 뛰면서승리를위해역할을하겠

다고각오를밝혔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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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FC 전 경기출장기록

공격에서수비까지종횡무진

강팀들상대 3골 효자역할


